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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동 상황 관련 
이란 체류 재외국민 대피 지원   

- 우리 국민과 가족 20명 대피 지원 -

   이란 체류 우리 국민과 가족 20명은 우리 정부가 제공한 교통편을 

통해 육로로 현지 시각 6.18.(수) 늦은 밤(한국 시각 6.19. 새벽) 투르

크메니스탄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 우리 국민 18명 및 이란 국적 가족 2명 

  정부의 이번 대피 지원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공방 지속 등에 

따른 이란의 영공 폐쇄로 민항편 등 가용한 이동 수단이 없어 이란 

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신속히 이뤄졌습니다. 

   이란 현지 시각 기준 6.17.(화) 오전 테헤란을 출발한 우리 국민과 

가족은 주이란대사관 직원들의 동행 하에 6.18.(수) 이란-투르크메니스탄 

국경검문소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대피한 우리 국민과 가족들은 

우리 정부가 제공한 교통편으로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로 이동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본부에서 신속대응팀

(단장 : 해외안전상황실장)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파견하였으며, 주투르크

메니스탄 대사관과 함께 우리 국민과 가족에게 현지 숙박 및 귀국 

항공편 안내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후속 조치도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및 이란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은 해당 국가의 여행경보가 

6.17.(화)부로 3단계(출국권고)로 격상된 점을 고려하여,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사관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출국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 지역을 여행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사진.  끝.

담당 부서
영사안전국 책임자 심의관 유 병 석 (02-2100-8215)

재외국민보호과 담당자 외무사무관 노 기 현 (02-2100-8205)


